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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는 자기 샌드위치에 

손을 뻗었어요. “나는 아기 때 

세례를 받았어.”

“나도. 모든 사람이 아기 

때 세례를 받는 줄 알았어.” 

제니가 말했어요.

사리아는 혼란스러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사리아는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케이티와 제니는 

왜 아기 때 세례를 받았을까요?”

엄마는 사리아 옆에 나란히 앉으셨어요. “다른 교회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을 따르니까 그렇지. 몇몇 교회에서는 

아기에게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준단다. 하지만 우리는 침례를 

통해 성스러운 성약을 맺는다고 믿고, 우리는 그걸 우리가 한 

약속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나이에 해야 하는 거지.”

사리아는 학교에서 발견한 다른 점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친구들은 사리아가 하는 것과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엄마는 사리아를 안아 주셨어요. “오늘 정말 잘했어.”

사리아는 기분이 나아졌어요. 친구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사리아는 여전히 

친구들을 자신의 침례식에 초대하고 싶었어요.

이튿날, 사리아는 케이티와 함께 수업에 들어갔어요. 

케이티가 뭔가를 떨어뜨렸고, 사리아가 그 물건을 주워 

주었어요. 그건 십자가가 달린 목걸이였어요.

“고마워!” 케이티는 목걸이를 가져갔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정말 슬플 거야. 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거든.”

사리아는 활짝 웃으며 정의반 반지를 들어 올렸어요. 

“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이건 ‘옳은 것을 

선택하라’라는 걸 의미해. 이 글자를 볼 때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실 것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

“그 반지 멋지다.” 케이티가 말했어요.

사리아와 케이티는 교실 문으로 갔어요. 케이티는 

예수님을 따르는 친구들

졸린 브라운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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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아는 케이티가 그런 질문을 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사리아는 “약속을 지키는 자”라는 말을 발견했어요.

사리아는 마음이 설레어서 환한 웃음을 지었어요. 시리아도 

침례를 받으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사리아는 교실 바깥 계단에서 

케이티와 제니 옆에 앉았어요. 사리아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지금이야말로 연습한 것을 시도해 볼 가장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리아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나 이제 곧 침례를 받을 

거야. 내 침례식에 와 줄래?”

“왜 지금 침례를 받아?” 케이티가 물었어요.

사리아는 엄마와 연습했던 것들을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나는 성약을 맺고 싶거든. 성약은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야. 

나는 침례를 받고 나서 성신의 은사도 받을 거야.”

이 이야기는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잘  다녀오렴, 사리아! 오늘 분명 잘 해낼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사리아는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고마워요!”

오늘 사리아는 친구들을 침례식에 초대하고 싶었어요. 

학교까지 오면서, 사리아는 엄마와 함께 친구를 초대하는 

상황을 연습했어요. 

사리아는 교실로 갈 수 있는 커다란 정문을 향해 폴짝폴짝 

뛰어갔어요. 사리아가 다니는 학교는 기독교계 학교였어요. 이 

학교 학생들은 모두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어요. 사리아네 반 선생님은 

교실 문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여러 칭호를 붙여 두셨어요. 

“기적을 행하는 자”와 “나의 하나님”과 같은 말들이었죠. 오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우정과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닐 엘 앤더슨,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리아호나』, 

2020년 11월호, 90쪽.

문에 걸린 예수님의 칭호 중 하나인 “길을 만드시는 분”을 

가리켰어요. 

“난 이게 제일 좋아!” 케이티가 말했어요.

“나도 그거 좋아해.” 

사리아의 가슴속에 행복이 가득 차올랐어요. 사리아의 

선생님은 “길을 만든다”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미리 

길을 만들어 두셨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리아가 여러 교회에서 온 아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길도 미리 마련해 두셨어요! 사리아와 친구들은 서로 다른 

점이 있었지만, 한 가지는 같았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싶어 했어요. 사리아는 그것이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 드린다는 걸 알았어요. 




